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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스트뢴에 가기 위해 다시 지하철을 탔다. 티켓을 사야하

는데 이상하게 티켓 발급기에서 크레디트 카드 결재가 안 

되어 고생을 했다. 외국 통화는 받지 않는다는 말만 자꾸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었다. 어쨌든 카드가 

안 되니 현금을 넣어야 한다. 다행히 지갑에 어제 밤 물을 

사고 남은 덴마크 크로나 동전이 몇 개 있어서 겨우 통과.

티켓 발급 받으며 하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지하철에 올

라 타고야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덴마크 지하철은 자

전거가 여러 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넓었고 모

든 디자인이 둥글둥글 편안한 것이 친환경적이고 인간공

학적으로 보였다. 천천히 둘러 보고 있자니 덴마크 사람

들은 모두 참 건강하게 잘 생기고 체격이 좋다는 생각이 

또 들었다. 게다가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모두

들 표정이 환하고 구김살이 없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비슷해 보이고 특히 잘 사는 사람도 딱히 못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분위기. 복지를 통해 평등을 이룬 사회의 모

습이 이런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

데 덴마크에서는 돈이 많다고 과시하는 것을 극히 천박

한 금기사항으로 여겨서 아무리 부자라도 옷차림에서부

터 행동거지까지 절대 겉으로 그런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고 했다.)

지하철을 타고 10분쯤 가서 크리스천스보그(Christian 

-sborg) 지하철 역에서 내렸다. 거기서부터 걸어서 약 10

분 거리. 코펜하겐은 모든 것이 약 10분 거리 안에 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 스트뢴 거리는 넓은 광장을 지나 길이 좁

아지면서 눈이 닿는 곳까지 하염없이 이어지는 쇼핑 구역

인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매장이 거의 문을 다 닫아버

려서 썰렁하기만 했다. (겨울 코펜하겐에서는 뭐든지 해

만 떨어지면 그냥 철수하는 것 같았다). 쇼핑 거리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R은 실망에 또 실망. 크리스마스 상품으로 

풍성하게 진열해 놓은 쇼 윈도우만 구경하면서 우리는 

20.  스트뢴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쇼핑 거리 안 쪽으로 

한참을 걸어가다가 할 수 없이 광장으로 다시 돌아 왔다. 

하지만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코펜하겐 크리스마스 마켓은 유럽 5대 크리스마

스 마켓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하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가 다가오면 도시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

게 치장한 야외 마켓이 서고 마켓 안에는 아기자기한 부

스들 안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품과 선물들을 진열해 놓고 

판다. 크리스마스에 먹는 과자, 스낵, 음료 등도 팔고 있어

서 마켓을 구경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 먹는 재미도 대

단하다고 한다. 

우리는 환하게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마켓 안으로 들

어갔다. 두꺼운 옷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깜깜한 코펜

하겐 밤 하늘 아래 예쁜 동화책처럼 펼쳐놓은 크리스마

스 마켓 안에 와글거리고 있었다. 부스들은 거의 다 비슷

한 크기였는데 하나같이 나무로 만들어서 그 추운 날씨

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났다. 부스 안에

는 대낮보다 더 환하게 조명을 밝혀 놓고 탄성을 지를 만

큼 귀엽고 예쁜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선물들을 정갈하게 

진열해 놓았다. R과 나는 손을 꼭 잡고 캔디 가게에 들어 

온 어린이들처럼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정신없이 구경에 

빠져 들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덴마크 크리스마스 

전통 음료인 글록(Glogg. 덴마크 발음으로 들으며‘글륵’

처럼 들림)을 파는 음료 가게.‘글록’은 레드 와인에 위스

키와 럼을 섞어 넣고 카르다몸, 시나몬, 클로브 등 스파이

스와 오렌지, 건포도 등 과일을 넣고 끓여 만든 일종의 뜨

거운 와인인데 덴마크 크리스마스의 대표 음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사람들이 길게 줄 서있는 가게로 달려가 뜨

거운 글록을 한 잔씩 손에 쥐었다. 


